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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정부발행 부흥국채에 대한 일본은행의 반대

□ 현재 일본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부흥채권에 대한 일본은행의 직매입 법률

개정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행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.

  o 일본은행총재는 국회 재정금융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본 대지진 복구의 재

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부흥채권에 대해 일본은행이 직접 매입할 의사

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함.

  o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더라도 처음에는 큰 문제가 

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화발행 규모가 무제한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는 급격한 

인플레이션을 야기해 결국 국민생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.

□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일반적으로 채권시장에 유통되다가 중앙은행이 이를 공개시

장조작을 통해 매입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본이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한 경우 중

앙은행이 국채를 직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.

  o 이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만큼 중앙은행이 매입하여 사실상의 중앙은행이 정

부에 간접적으로 대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화발행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

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인수 등을 금지하고 있음.

  o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대지진의 발생으로 막대한 복구비용이 필요함에 따라 20

조엔에 달하는 부흥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일본은행에 떠넘기려는 내용의 법안을 

일본 여당 및 야당이 준비하고 있는 상태임.

□ 일본 정부는 지진 복구비 조달을 위해 당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2011년도 예산

을 수정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일본 여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국채발행

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게 되었음.

  o 한편, 이에 앞서 지난주 일본 경제재정상은 일본은행이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것

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힌 가운데 국채를 발행하여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과 개

인 등을 대상으로 시장거래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바 있음.

 (로이타 3/25, 요미우리 3/18 종합)


